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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은 힘이 세다  March
 23
•마태복음 5:38-42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폭력 사랑법을 오해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는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무력한 법이 아닙니다. 월터 윙크는 예수님의 비폭력을 ‘전

투적 비폭력’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정치·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

아야 할 정도로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에 엄청난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비폭력의 사랑법으로 말씀하신 명령들은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을까요?

오른편 뺨을 맞은 것은 모욕적으로 맞았다는 의미입니다.           오른손 손등으로 

상대방의 오른편 뺨을 치는 것은 노예를 다룰 때 하던 행동입니다. 속옷을 달라는 

것은 그것 외에 더 이상 착취할 것이 없음을 뜻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군법상 누군

가에게 자기 짐을 대신 지우고, 5리를 가게 할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속주 백성 중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불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왼편 뺨까지 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를 노예가 아닌 

사람으로 대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를 대등하고 인격적인 관계로 

전환하자는 요청입니다. 유대인들은 나체를 금기로 여겼기 때문에 벗은 자보다 

그렇게 만든 자를 더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그의 악독함과 잔혹한 착취가 만방

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군법이 허용한 특권은 꼭 5리에만 해당하는 것

이었습니다. 그러므로 5리를 더 간다는 것은 로마 병사를 당혹스럽게 하는 일이었

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원수와 사랑’이라는 모순된 두 단어가 조합됩니다.           불의와 

부정을 용납하란 말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기준과 

방법대로 그분의 뜻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소유로 나누고 차별하는 구조와 관

계, 경제 논리와 힘의 논리로 자행되는 모든 착취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행함으로써 약자가 강자가 되는 놀

라운 전복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요 사랑의 능력입니다. 

나는 사랑의 힘을 

믿습니까?

❶ 나라면 세 가지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❷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있습니까?


